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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 탐방

‘기술’로 승부하는 기업

세원셀론텍

세원셀론텍(회장 장정호)은 플랜트, 정 기계, RMS

(재생의료시스템)에 이르는 3 기술 산업의 축을 기반

으로각사업부문의경쟁력과비전이빚어내는유기적인

시너지속에서운 되고있는기업이다.

뛰어난품질및기술력을바탕으로최상의브랜드가치를

창출하고, 고객의 욕구에 부합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미래사업에적극적인투자를통해기업가치를

높여가고 있다. 또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며,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조직문화로 발전시켜 21세기

로벌 기업으로 도약해 나가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있다.

플랜트

Process Equipment는가스, 정유, 석유화학및발전

플랜트 공정에 사용되는 기기로 세원셀론텍 PE부문은

35년이상의축적된경험과기술력을바탕으로Process

Equipment를세계각국에수출하고있으며, 최근7년간

세계 500여개 나라의 규모 국 석유회사, 화학회사,

건설회사에까지1,500기가넘는 형기기를제작, 공급

하 다.

세원셀론텍은ASME, PD5500, JIS, PED 등의 세계

각국의 Code와 ISO 9001 Management System,

ISO 14001 Environment Equipment System의

규정에따라설계, 제작, 검사, 출하의모든과정을수행

하여 Oil & Gas 및 석유화학 산업에 필요한 다양한

Equipment를제작하여공급하고있다. 

또한, 각 Process의 다양한 요구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자재, 용접기술, Test 방법에 한 풍부한

실적을 바탕으로 고객만족을 위한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해나가고있다.



유압

유공압기기는압력을이용하여기계를작동및제어

하는 장치이다. 세원셀론텍 유압사업 부문은 유∙

공압 엔지니어링과 주문형 유압시스템 분야를 포함

하고있으며, 선진각국과의기술제휴를통해습득한

Know-How를기반으로성장을거듭해나가고있다.

산업용 유∙공업기기 제조 분야에서는 다년간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며, 기계 산업분야의 한 축을

이루었다. 또한, 친환경적인저에너지소비형유압기기,

비례/서보제어기술, 고압화기술, Mobile 분야에 한

연구 등도 병행하고 있으며, 각종 내구시험 장치와

R&D 설비를 통하여 제품 신뢰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설계 및 해석 소프트웨어 개발 기간을 단축하여 개발

효율성을극 화해나가고있다.

RMS

지난2006년3월미국정형외과학회(AAOS)를통해

세계 시장에서 첫 선을 보 고 이후 국 합작법인을

비롯해인도, 폴란드, 네덜란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등과콘드론및RMS 수출계약체결등의성과를

올렸다. 생명공학의약품 제1호이자 개인맞춤형 연골

세포치로제인 콘드론(Chondron)은 세원셀론텍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개발한

치료제이다.

다양한연구개발을통해독보적인세포치료제개발

기술력으로주목받고있는세원셀론텍은바이오사업

이라는 미래 성장동력을 키우며, 로벌 기술 기업

으로의비상을추진해나가고있다. K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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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원셀론텍

주요연혁

1971 미원중기주식회사설립

1977 일본‘Misui Engineering & Shipbuilding 

Co.,Ltd (M.E.S)’와합작

1994  세원중공업ㄜ로상호변경

2000  세포치료제공장설립

2001 콘드론생명공학의약품1호승인

2002  세원E&Tㄜ로사명변경

2004  ACHE(공랭식열교환기) 공장준공

2004  카자흐스탄합작법인설립

2004  중국유압공장설립

2005  세원셀론텍ㄜ로사명변경

2006  유럽CE 의료기기인증획득

2007  아텔로콜라겐화장품개발및출시

2008  Theraform 공장신설

2008  자회사(주)세원지-텍흡수합병

2010 ASME [N], [NA], [NPT] 인증획득

21세기 신동력 사업 정착

PE∙HE 사업의 지속적 역 확

NT사업의 로벌 네트워크 구축

신규 사업 적기 개발

경 방침& 비전

기업가치 극 화

원가절감 및 생산성 제고

비교우위 제품의 지속적 개발

사업구조 개선

내북역량 강화

투명하고 효율적인 경

첨단 인력 양성

창의∙혁신적인 기업풍토 조성

자금유동성 확보


